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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친환경차로 미국시장 질주”

미국 가계부채 ‘사상최고’

현대차·기아의 미국시장 친환

경차 판매가 3배로 뛰었다. 

5일‘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올들어 7월

까지 현대차·기아의 미국시장 친

환경차 판매는 6만1,133대로 전

년대비 205.2% 증가했다고 발표

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의 

미국시장 판매량이 44.9% 증가

한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차의 선

전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205.3% 증가

한 5만610대, 전기차는 207.7% 늘어난 1만336대가 팔

렸다. 수소전기차 넥쏘도 103.3% 증가한 187대가 판매

됐다.

올들어 7월까지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4만

1,813대로 전년대비 313.5% 증가했고 이중 개인 고객

미국의 가계부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모기지)이 6월말 기준 10조4,000억 달러

를 나타내며 가계부채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매일경제’가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를 인용해 전

한 바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3일 발표한 가계

부채 현황 자료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미국 가계부채 잔

액이 14조9,600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사상최고치다. 가계부채는 2분기(4~6월) 중 3130

억 달러 늘어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

며,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도 보였다.

부문별로는 모지기 잔액이 10조4,000억 달러로 2분

도 399%나 증가했다.

최다 판매차량은 아이오닉 하

이브리드로 올들어 7월까지 1만

1441대가 팔렸고, 쏘나타 하이브

리드가 9148대, 투싼 하이브리

드가 6721대 판매되며 뒤를 이

었다. 특히 전기차 코나EV는 같

은 기간 5,350대 판매돼 하이브

리드차 못지 않은 판매량을 기록

했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판매는 전용 전기차의 가세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대차의 아이오

닉5가 올해 하반기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고, 기아 EV6

는 내년 초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제네시스도 G80 전동화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

어서 현대차그룹의 미국시장 친환경차 판매는 한층 탄

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 중 2,820억 달러 늘었고, 신용카드 대금과 자동차 대

출이 각각 170억 달러, 330억 달러 증가했다. 학자금 대

출 잔액은 1조5,700억 달러로 140억 달러 줄어 유일하

게 감소했다.

2분기 미국 가계부채 잔액은 2008년 3분기‘서브프라

임’모기지 사태 당시 최고치인 12조6,800억 달러보다 

약 2조2,800억 달러 높은 수준이라고 폭스 비즈니스는 

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보다는 8,120

억 달러 늘었다.

폭스 비즈니스는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택 구입 

수요 증가, 주택 소유자 재대출 급증 등과 맞물려 가계부

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탈환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

체 업체 자리를 탈환했다.

2일‘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

널(WSJ)은 전날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의 반

도체 부문이 19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같은 기간 196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인텔을 

제쳤다고 보도했다.

WSJ는 삼성전자의 1위 탈환을 두고“(삼성

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가 다시 급증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

했다.

삼성전자가 다시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 영

향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

성전자의 매출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분

석도 있다.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더 두드러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가

트너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판매액이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텔은 1980년대 이후 30여년 넘게 세계 최

대의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2017년 삼성전자

가 인텔의 매출액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세

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업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과잉 공급에 따른 시

장 침체 영향으로 2019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0%가량 떨어지면서 

인텔이 2년 만에 다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었다.

▲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자동차


